
3ChemLOCUS 2015.7.27

국내 화학산업은 바이오와 무관한 것인가?

세계적으로 바이오화학 사업 참여가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국내 화학기업들은 바이오화학과 거리를 두면서 석유 베

이스 화학 사업에 열중하고 있다. 석유 베이스로 시작해 석유 베이스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수요가 한정돼 있고 거래단가를 중요시할 뿐 석유 베이스이냐, 바이오 베이스이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

단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글로벌 흐름이 석유에서 바이오로 전환되고 있고 머지않아 바이오화학 사업이 본격화되리는 점을 부인하는 

전문가는 없을 것이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해 친환경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그렇고, 범용 석유 베이스로는 더 이상 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글로벌 메이저들이 바이오화학 및 생명공학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고 있기 때문이

다.

글로벌 화학 메이저들은 자신들의 핵심 사업이 위협받을 때마다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진국 화학기업들이 따라올 

수 없는 새로운 기술제품을 내세워 세계시장 장악을 시도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 분명하다. 

인건비를 비롯해 여러 가지 여건상 거래단가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고 기술로 승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이 바짝 뒤쫓아 오고 있

어 석유 베이스로는 더 이상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수직계열화를 통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코스트를 절감하는 것

만으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3차 및 4차 유도제품을 개발해 

거래단가를 크게 올리고 있지만 시장규모가 작아 큰 성과를 올

리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을 중심으로 제약, 농화학, 화장품, 기능식품

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석유 베이스 화학 사업을 바이오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환경을 고려하면서도 차별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이오화학은 바이오에너지를 중심으로 자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이점이 부각되고 있고, 석유화학 베이스의 환

경오염 이미지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함으로써 일거삼득 효과가 부각되고 있다.

다만, 단기적인 기술개발 전략으로는 접근하기 어렵고 장기 경영전략을 수행하더라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

이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석유 베이스 프로세스와는 달리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요하기 때문이다. 기술개발 인력의 한

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글로벌 흐름이 바이오화학으로 기울고 있다면 고개를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자동차 소재를 비롯

해 전자소재, 전지소재 등 고기술제품 개발을 게을리 하고 대응하지 못한 뒤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지는 충분히 경험했

으리라 믿는다.

바이오화학은 당장 시장성이 별로 없고 수익성이 나쁘다는 이유로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미래의 핵심사업으로 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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